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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인천시민‘눈·귀’모두 사로잡았다. 
- 시민과 더 가까워진 부평역 뉴미디어 전광판 - 

- 미디어아트·시민일상 공유 등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큰 호응 -

인천시가 최근 교체·설치한 부평 뉴미디어 전광판이 시민과 호흡하

는 소통 채널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효과적인 도시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

부평 역사 내 전광판을 LED로 교체하고 7월 27일부터 운영 중이다. 

8월 시범가동을 거쳐 기능을 보완한 전광판은 최근 음향시설까지 완

비하면서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고 있다.

뉴미디어 전광판은 시정 홍보채널의 기능을 넘어 때로는 시민의 일상

을 공유하는 창으로, 때로는 예술 작품 상영관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

사랑을 받고 있다.  

 

현재 상영 중인 작품, ‘스트링’은 디스트릭트가 제작한 미디어 아

트로, 강남 코엑스 웨이브 작품으로도 유명하다. 빛과 색을 활용해 끝

없이 재생되고 소멸되는 스트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초현실적인 풍

경을 무채색으로 통합시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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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편지 영상을 상영

해 서로의 따뜻한 일상을 공유토록 했다. 

시는 전광판 교체설치를 기념해 ‘2022 인천마음회관’ 사연 공모전

을 진행했으며 200여 건의 선정 작이 올해 말까지 뉴미디어 전광판을 

통해 송출된다. 

이밖에도 인천의 도시이미지 및 캠페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

관심을 유도하고 있다. 

이세웅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“앞으로도 다채롭고 감동적인 미디어

아트 작품들을 선별해 송출할 예정”이라면서 “뉴 미디어 전광판이 

시정 홍보 채널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

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“고 말했다. 

<붙임> 부평역사내 뉴미디어 전광판 사진

    부평역 송도달빛축제방면 환승구간에 설치한 미디어 전광판에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송출되고 있다. 


